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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4패널의 7차년도(2016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378명의 설

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덤활동은 자아탄력성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팬덤활동은 자아존중감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자아존중감

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탄력성은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팬덤활동은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낮추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낮추기도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이르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청소년기,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팬덤활동,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fandom activity of adolescents mediates ego - resilience 

when affecting self - esteem. For this, data from the 7th year (2016) of the first 4 panels of the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were used and the questionnaire of 2,378 first - year high school students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fandom activity showed a positive predictive value 

of negative self - resilience. Second, the fandom activity predicted the self - esteem as a negatively. Third, ego - 

resilience predicts self - esteem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Fourth, ego - resilienc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ndom activity and self - esteem. In other words, it is confirmed that the fandom activity 

directly lowers the self - esteem but indirectly decreases through the ego - resilience.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effect of the fandom activity on the self - esteem of the adolescents and the process leading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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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발달하면서 거치게 되

는 중간 단계로서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데 밑

바탕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신체·정신적

으로 높은 성장을 이루어야 하나 많은 청소년들은 학업

에 대한 부담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갈등을 겪고 있다[1]. 무엇보다 한국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은 여러 문제 행동을 야기하게 되어 사

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인구 10만 명당 7.4명에 이르는 높은 비

율을 차지했다. 10여년 전에는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운수사고였으나 그 이후에는 자살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 경험비율은

21.4%, 음주경험은 43.5%에 달하며 한 해 청소년 범죄자

수는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2].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행동을 줄이는 방안으로 청소

년들의 내면의 힘을 함양시켜야 한다는제안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내면의 힘을 의미하는 개념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이 거론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여러

연구[3-4]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낮추는 데 작지 않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기는 고등학생이 될 무렵에는 자아개념의 변화와 함께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므로[5] 이

시기에 자아존중감을 다루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

치는 심리적인 변인으로 학자마다 다양하게정의되고 있

으며 자기수용, 자아개념, 자기존중감, 자아정체감 등의

어휘로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다[5].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인지, 신념, 정서, 행동 등에 대해 부정적이

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것으로 스스로를

존경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정도로 풀이된다

[6]. 자아존중감 연구의 선구자였던 [7]은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전 생

애에 걸쳐 변화하는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 성공 정도

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뜻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주위 사람들 모두에의해 형성되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도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8]. 이렇게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실제 행동으로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같은

경우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자살, 섭식장애, 약물남용, 우

울 및 비행 등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하고 높

은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9]

효율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며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잘 활

용하도록 돕는다[10].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은 다양한 변인들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변인 중 하나

임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라는 개

념과의 관련성에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자아탄력성이란 인내의 수준을 상황에 따라 약화하거

나 강화하는 조절능력으로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탄력성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11]. 즉, 일시적

으로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다시 예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변화하고 되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다[10]. 자아탄력성이 높은 개

인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객관적으로 인지하

고 생산적으로 행동하여 위기를 성장과 발달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12]. 청소년들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 과정을 통해 성

장하는데 때로는 여러 시행착오와 실패 경험은 좌절과

우울감에 빠뜨린다. 이 때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청소

년들은 이를 이겨내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13].

이러한 자아탄력성이 가진 특징들은 종종 높은 자아

자존감과 작지 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은 자아존중감을 예측하

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14]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

소년은 자아존중감 또한 높아 직면한 문제에 도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언급하였

다. 고등학생[15]과 중학생[16]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

은 자아존중감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은 자아존중감의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자아탄력성이 자아

존중감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는 변인 중 하나

로 최근 팬덤활동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

팬덤이라는 용어는 본래 ‘어떠한 대상에 열광적이거나

광적으로 추종한다’ 라는 의미의 ‘fanatic’이라는 어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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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인 팬(fan)이라는 명사에 한 사회의 습성이나 기질

등을 경멸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는 사전적의미를 지닌

접미어인 덤(dom)이 결합된 단어로서 특정 대상에게 지

나치게 몰두하는 사회적병리 현상을 일컬었다[18]. 단어

의 뜻에서 암시할 수 있듯 팬덤활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타를 외적으로 모방할뿐만 아니

라 가치관이나 신념까지모방할 수 있는데[19] 이러한 행

동은 청소년의 왜곡된 자아정체감 형성[20]이나 현실을

도피[21,22]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23,24]에서는 팬덤활동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4]는 팬덤활동을 맹목적인

추종이라고 바라보기 보다는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해석

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25]의 연구에서는 팬덤

활동에 몰입하는 중·고등학생일수록 일상과 학교생활에

서 더 즐겁고 활기찬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팬덤활동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8]의 연구에

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팬덤활동이 성별에 따라 차이

가 있지만 자아탄력성을높이는요인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역량을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팬덤활동

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이 문제해결력을 높일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자연스럽게 자아탄력성의 상승으로 이어

진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26]의 연구에서도 팬덤

활동이 자아탄력성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것으로 확인되

었다.

팬덤활동은 자아탄력성과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팬덤활

동이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과는 다르게

자아존중감과는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7]의 연구에서는 20, 30대 미혼 여성의 팬

덤활동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2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자

아존중감 간의 부적 관련성이 보고되었으며, 팬덤활동은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삶의

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29].

이처럼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서로 정적관계에 있

는 개념임에도 팬덤활동은 자아탄력성과는 정적관계, 자

아존중감과는 부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결과이므로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세밀히 탐색해 볼 필요가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청소

년의 팬덤활동,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실

증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이제 더 이상 일탈행위로만 여

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

다는 주장이 조금씩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이들의 자

아탄력성과 더불어 팬덤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한지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팬덤활동이 자

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팬덤활동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

중감으로 가는 경로와 자아탄력성이 자아존중감으로 가

는 경로를 설정하여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팬덤활동, 자아탄력성, 자아존중

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관

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할 것인가?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였고 팬덤활동이 자

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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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etitive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등학교 4

학년 패널의 7차년도 데이터(2016년)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7차년도의 연구대상자는 첫 조사시점으로부터 6

년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2004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제

주도를 제외한 특별시, 광역시·도를 지역별로 층화하였

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법을 이용하여 2,378명의 표본을

연도별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378명의 데이터

모두를 이용하였으며 결측치는 평균대체법을 사용하여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성 52.3%, 여성 47.7%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남자학교 22.4%, 여자학교

22.4%, 남녀공학이면서 분반인 학교 23.5%, 남녀합반인

학교 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서울·경기 지

역 31.4%, 강원지역 4.7%, 충청지역 17.9%, 전라지역

27.8%, 경상지역 27.8% 기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조사도구

2.2.1 팬덤활동

팬덤활동의 측정을 위해 [30]의 척도를 수정 및 보완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자주

했다∼4:전혀 하지않았다)로응답하게되어 있으며좋아

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팬미팅 참석, 홈페이지 방

문 등의 빈도를 측정한다. 오프라인 팬덤활동과 온라인

팬덤활동의 두 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져 있고 오프라인

팬덤활동은 4문항, 온라인 팬덤활동은 5문항이다. 본 연

구에서는 문항을 역산처리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팬

덤활동 빈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 )는 오프라인 팬덤활동 .81, 온라인 팬

덤활동 .75, 전체 .87로 나타났다.

2.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의 측정을 위해 [11]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30]이 수정 및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의 예시로는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등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점: 매우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역

산처리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는

.86으로 나타났다.

2.2.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31]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내가 장점

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등

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점: 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문항을 역산처리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는 .85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division frequency %
g
e
n
d
e
r

male 1036 52.3

female 943 47.7

total 1979 100.0

s
c
h
o
o
l

Male school 441 22.4

Girls school 440 22.4

Gender classification 461 23.5

Gender 623 31.7

total 1965 100.0
r
e
s
I
d
e
n
c
e

Seoul Gyeonggi Area 617 31.4

Gangwon Area 93 4.7

Chungcheong region 351 17.9

Jeolla area 291 14.8

Gyeongsang area 547 27.8

Etc 66 3.4

total 1965 100.0

Table 1. responsactients statistical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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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분석을 적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합

치도(Cronbach’ )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측정변

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데이터의 정규분

포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 값을 확인

하였다. 넷째, 각 변인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데이터가 구조 모형 분석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여섯째,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연구모형을 구

성하고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 비교분석을 실시한

후 채택된 최종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분석

본연구의 주요 변인의정규분포 가정 충족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첨도와 왜도를 산출한 결과, 측정변인의

왜도 범위는 -.18∼2.08, 첨도 범위는 .80∼7.74로 나타났

다.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는 8보다 작으므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Kline, 2005).

3.2 상관분석

본연구의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팬덤활동은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과는 부적(-)상관,

자아탄력성은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팬덤활동이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자아존

중감이 낮아지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andom activity Self-resilience

Ego resilience -.05*

Self-esteem -.07** .51***

*p<.05, ***p<.0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jor variables

3.3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32]이 제안한 문항꾸러

미를 제작하였다. 잠재변인 하나 당 측정변인은 서너 개

정도가 적당하며[33]. 측정문항이 많을 경우 여러 문항을

몇 개씩 결합하여 각 문항의 측정변수를 문항 꾸러미로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개별문항을 그

대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정규성 문제를 줄이고 측

정변인이 몇 문항의 합 또는 평균으로 이루어지므로 신

뢰도가 상승한다. 또한 추정할 모수가 감소하여 측정오

차가 감소하며 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된다[10].

본 연구에서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아탄력

성과 자아존중감 변인을 하나로 고정시킨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 크기에 따라 문항의 순서를

매겨 각 꾸러미에 높은 순으로 문항을 배열시키는 방식

을 적용하여 각 세 개의 꾸러미를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FI=.987, TLI=.978, NFI=. 987,

RMSEA=.057로 나타나 각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고, Fig. 3에제시한바와같이 모든 요인부하량

은 .4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8개의측정변인으로 3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한 측정모형이 자료에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 Standardization path coefficient of measurement

model

3.4 연구모형 검증

먼저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 더나은 모형을 찾기위

해 카이제곱값을 이용한 적합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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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카이제곱값의 차이는 4.35로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가 1임을 고려했을 때 연구모형이 경

쟁모형에 비해 좋은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모

형은 다른 적합도 지수에서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나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  CFI TLI NFI RMSEA

Research
model

147.73*** 17 .987 .978 .985 .057

Competitive
model

152.08*** 18 .986 .979 .984 .064
***p<.001

Table 3. Research Model &Competitive Model Fit 

Index

다음으로 최종모형의 모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과 Fig. 4에 제시하였다.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팬

덤활동은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부적(-)으로 유의

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자아

존중감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팬덤

활동은 자아탄력성을 거쳐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팬덤활동은 자아존중

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기도 하므로 자아탄력성은 팬덤활동과 자아존중

감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Rout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Fandom activity ->
ego resilience

-.06* -

Fandom Activities ->
Self-esteem

-.04* -.03*

Ego Resilience ->
Self-esteem

.58*** -

*p<.05, ***p<.001

Table 4. Final model effect analysis

Fig. 4. Final model path coefficient

4. 논의

4.1 연구결과 요약

청소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정신적으로 높은 성장

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시키기 위한 방략으로 팬덤활

동을 권장하고 자아탄력성을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와 팬덤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탄력성

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덤활동은 자아탄력성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

로 팬덤활동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때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한 [23]의연구와 팬덤활

동과 자아탄력성이 정적관계에 있음을 확인한 [26]의 연

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팬덤활동이 높을수록 자

아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팬덤활동과 자아탄력성과의 관

계를 분석한 위의 연구들은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

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면 본 연구대상은

고등학생이다. 같은 청소년이라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팬덤활동이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다[34].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이제 막 아동을 벗어나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이 다른 시기의 청소년에 비해 적을 수

있다. 중학생의 팬덤활동이 단순히 놀이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활동을 찾아 행동하므로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높이

면서 자연스럽게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23]. 그러나

이들보다 진로문제와 같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설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고등학생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선망하고 추종하는 일이 자신의 앞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에게는 팬덤활동이 자괴감이나 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정

서를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생성된 부정정서는 결국 자

아탄력성을 낮추는데[38]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팬덤활동은 자아존중감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을 대

상으로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

[28]와 마찬가지로 팬덤활동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 30대 여성의 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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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연구를 한 [27]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팬덤활동이 자아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유사한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학업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안고 있는 고등

학생에게는 팬덤활동이 더 이상 긍정적으로작용하기 어

렵고 자신 앞에 놓여있는 학업 등의 일을 방해하는 활동

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들에게는 팬덤활동이

놀이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학업

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활동이 되어 스트레스를 경

험하게 할 수있고, 이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저하로 이

어지게 되는 것이다[35]. [28]은 청소년들이 팬덤활동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청소년들이 학교규율을 잘 지키

고 주어진 학업에 열심히 임할 때이에 대한 강화물로 선

망하는 연예인의 음반이나 공연티켓을 제공해주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자아존중감을 정적으로 유의미하

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

성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함을 밝힌 [17,36]

의 연구와 맥을 함께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개인일수

록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강하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금방 회복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다[37]. 이

러한 내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은 스스로를 가치

있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으므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지

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자아탄력성

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팬덤활동이 자아

존중감을 직접적으로도 낮추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거쳐 간접적으로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팬

덤활동의 빈도를 낮추고 자아탄력성을 높이는것이 중요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아탄력성과 함께 팬덤활동의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팬덤활동은 청소년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

일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하거나[39] 학습시

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24] 도움을 주는 순기능적

인 요소가 있고, 청소년에게는 하나의 문화로서 이들의

놀이가 될 수 있으므로 팬덤활동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미래와 삶의 행복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아탄력성과 자아

존중감에는 결국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

이 광적인 수준이 아닌 적절한 팬덤문화를 형성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서는 이들이 지나친 팬덤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위험요소가 높은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인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개인

의 심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행동적 요인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4.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다른 인지적인 개념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 변인인 팬덤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이르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이 청소년, 특히 고등학

생에게는 부정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 팬덤활동은 처음

에는 맹목적이고 현실도피를 위한 행동으로 해석되는 경

우가 많아 위험요인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물론 최근

연구에서는 팬덤활동을 청소년 시기에 자연스럽게 이루

어질 수 있는 취미활동의 일종으로 간주하며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조금씩 설득력

을 얻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이 부정적

인 요소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최소한 고등학생에게는 팬

덤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심리내적으로 이롭고 이들의 팬

덤활동이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과는 다르게 인

식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모든 자료를 수집했

으므로 동일한 방법의 실시에 따라 변인 간 상호상관이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연구에서는횡단자료를 이용하여 각변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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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잠재성장모형

과 같은 종단 연구방법을 적용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

라 팬덤활동과 자아탄력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양상

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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